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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Seok(舃), shoes worn for rituals that originated in China, is worn as part of a formal dress in 
Korea. The Seok for men were worn with Myeonbok(冕服: kingly ceremonial costume) and 
Wonyugwanbok(遠遊冠服) and the Seok for Jeokui(翟衣: queenly ceremonial costume) and 
Jangsam(長衫). Myeonbok, Wonyugwanbok, Jeokui and Jangsam were ceremonial costumes of an-
cient times. This paper examines Seok, which has never been the focal point of a study, and fo-
cuses on the period of Joseon(1392~1897). It was possible to concretely identify its changes in 
each of the periods and genders by means of the literature and picture data. It turns out from 
this paper that a unique Korean style emerged in the days of Kings Yeongjo(英祖: 1694~1776) 
and Sunjo(純祖: 1790~1834). The Seok that were imported from China after the Goryeo period 
included a neck part, which was a departure from its original form. However, during this period, 
fences were added on the top of the shoes, and rings were added to thread laces in Seok from 
China. Women wore their Seok in this period with different ornaments in accordance with the 
different situations.

Key words: formal dress(예복), Jeokui(적의), Myeonbok(면복), royal family(왕실), Seok(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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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석(舃)은 의례용 신으로, 일찍이 주대(周代)의 금

문(金文)에 보이고 한대(漢代) 예서(禮書)와 위진남

북조시대 저서에 본격적으로 서술된다. 이들을 종합

하면 본래의 석은 신목이 없는 형태이고, 신울(신의

몸체)과 억(繶), 준(純), 구(絇), 기(綦) 등의 장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억은 신울과 신창을 꿰맨 솔기

위의 끈이고, 준은 신 입구에 두르는 가선이며, 구는

신코이다. 기는 발뒤꿈치에 다는 끈으로, 구에 관통

시켜서 묶는다. 석이 다른 신과 구별되는 특징은 이

중바닥에 나무를 대었다는 점인데, 이는 의례를 행하

기 위해 맨땅에 오래 서 있어도 발이 시리거나 눅눅

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석을 처음 사용한 시기는 확실치 않

으나 평양의 낙랑 채협총에서 나무 바닥을 댄 신이

발견되었고, 문헌 등의 자료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려시대 이후이다. 그런데 고려시대 이후의 자

료에서 보이는 것은 본래의 석과 같은 신목이 없는

형태도 있지만, 신목이 있는 형태가 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석에 관해서는 신에 관한 개략적 연구1),

면복과 적의 연구2), 혼례복과 제례복 연구3), 장인

(匠人) 연구4) 등에서 다루어졌고, 도록에서 유물을

설명한 경우와 개설서에서 언급한 경우가 있다. 그러

나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하고, 석을 단독 주제로 한

연구는 없다. 이로 인해 사료에 주로 본래의 석과 다

른 형태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배경이 밝혀

지지 않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석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형태적 변화를 보였는가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배경 속에 필자는 우리나라 석을 종

합적으로 고찰하여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

으로 설정하였다. 본고는 그 첫 번째 연구로, 조선시

대의 석을 형태 위주로 살피고자 한다. 사료의 내용

을 정리하여 변화상을 살피는 일차적이고 기초적인

연구이다. 이어 후속연구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본 논

문에서 다루지 못하는 대한제국시대 석을 고찰하고,

또 우리나라 석의 특징을 추출하여 각각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시기 및 유래를 규명하며, 신울과 장식 간

의 배색원칙을 살필 예정이다.

본고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 2장에서

는 조선시대 이전의 석에 관해 정리한다. 제 3장과

제 4장에서는 조선시대의 석을 남녀로 나눠 착용신

분 및 상황, 형태 등을 고찰한다. 여기서 ‘형태’는 세

부 형태와 명칭, 재료, 색 등을 포괄한다.

조선시대 석에 관한 자료는 왕실 관련 문헌과 그

림에 잘 남아있다. 문헌은 실록 외에 전례서(典禮書),

의궤(儀軌-관례, 책례, 혼례, 상례(喪禮), 제례), 발기

[件記](상례), 정례(定例) 등 각종 왕실 관련 문헌이

있고, 여기에는 도식(圖式)이 함께 수록되기도 한다.

실록을 제외한 위자료를 모두 조사한 결과 석에 관

한 내용 및 도식이 총89건의 문헌에서 총186회 나타

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외 그림은 효명세자의 예

진(睿眞. 1826년)이 있다. 이들 사료에 나타난 내용

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형태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

우 형태와 착용 법을 도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후속연구에서 우리나라 석의 특

징을 추출하는 토대가 될 것이고, 또 석의 형태를 구

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왕실 예복 일습 중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조선시대 이전의 석(舃)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사료 중 석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은 평양의 낙랑 채협총(彩

篋冢: 2C말)과 왕간(王旰) 묘에서 출토된 남녀 신이

다. 채협총 신은 가죽 위에 칠(漆)을 했고, 바닥은

가죽과 가죽 사이에 나무를 대었는데 한가운데를 비

워 무겁지 않게 했다. 왕간 묘의 신은 거친 베[布]로

만들었고 구조는 채협총 유물과 유사하다. 이들 신은

‘나무를 댄 이중바닥’이라는 점에 근거해 ‘석’이라 명

명할 수도 있으나, 하라다 요시히토(原田淑人. 1885~

1974년)는 발굴 당시 피장자(被葬者)가 입은 옷을

제복(祭服)이라 단정할 수 없어 이 시기 일반 신 중

에도 이중바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때

문에 이 신은 ‘석’이라 명명되지 못하고 보고서에서

는 단지 ‘칠을 바른 가죽 신(漆塗革沓)’이라고만 하

였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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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C말의 나무바닥 신

낙랑 채협총 출토

- 樂浪彩篋冢, p. 56.

이 유물 이후 석과 관련된 자료는 고려시대 문헌

에서 확인된다. 고려시대 석은 왕과 신하의 면복, 왕

의 원유관복, 왕비의 적의 기록에서 나타난다.

고려사에는 거란, 송(宋), 요(遼), 금(金), 명

(明)에서 고려왕에게 복식을 보낸 기록이 정종9년

(1043)부터 강종원년(1212)까지 총 14차례 나타난다.

이 중 면복은 문종, 선종, 숙종, 예종, 인종, 명종 때

1회씩 총6회 오는데, 9류면에 9장복이라는 것만 확인

될 뿐 석은 나타나지 않는다. 왕세자 관복도 총4회

보내오는데 면복은 문종 때 한 번 확인될 뿐이고, 역

시 석에 관한 언급은 없다. 또 공민왕 19년(1370)에

명에서 면복을 보냈는데, 신은 “적리(赤履)”라 하였

다.6) 한편 공민왕 때는 잠시 십이장복을 착용하기도

하지만7), 석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왕 면복 석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의종 때 복식

규정에서 보인다. 평장사 최윤의(崔允儀)가 고려와

당(唐) 제도를 참작하여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
를 편찬하면서 왕의 9류면 9장복 제도가 규정된 것

이다. 그 중 석은 적석(赤舃)을 신는데, 적색 신울에

억과 준도 같은 적색이며, 구는 청색으로 한다. 기는

“기대(綦帶)”라고만 되어있어, 기를 다는 것은 확인

되지만 색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8)

고려시대에는 신하들도 면복을 착용했다. 의종 때

제도에 의하면 신분에 따라 7류면에 7장복, 5류면에

5장복, 3류면에 3장복, 3류면에 1장복, 무류면에 무장

복을 입는다. 석은 7장 면복과 5장 면복에서 보이는

데, 구조 및 색에 있어 왕과 같다.9)

왕 원유관복은 공민왕 19년에 명 태조가 7량 원유

관과 강사포를 보낸 기록에서 확인된다. 원유관복에

는 흑석(黑舃)을 신고, 기타 장식에 대한 언급은 없

다.10)

왕비 적의는 공민왕 19년 명에서 보내온다. 옷은 9

등 적문(翟紋)이 있는 심청색 적의이고, 옷과 같은

청석(靑舃)을 신는다. 석의 다른 장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11)

예복 신분 명칭 몸체 繶 純 絇 綦

면복 왕, 신하 赤舃 적색 적색 적색 청색 -

원유관복 왕 黑舃 흑색 - - - -

적의 왕비 靑舃 청색 - - - -

<표 1> 고려시대 舃 구조와 배색

이상과 같이 고려시대 석은 옷의 종류에 따라 색

을 달리했고, 면복의 석은 왕과 신하의 차별이 없었

으며, 억, 준, 구, 기 등의 장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형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없

어 구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Ⅲ. 조선시대 남자용 석(舃)
1. 착용신분 및 착용상황
조선시대 남자용 석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면복과

원유관복에 착용된다. 면복은 고려시대에 신하들도

입었던 것과 달리 조선시대에는 입을 수 없게 된다.

면복 착용신분은 왕, 왕세제, 왕세자, 왕세손처럼 왕

이나 왕의 지위를 이을 사람으로만 한정되고, 이에

따라 석도 이들만 착용한다(왕세제의 석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땅히 착용). 원유관복 역시 이들

신분이 착용하였다.

면복과 원유관복은 제례, 혼례, 책례, 관례, 상례에

사용되는데, 조금씩 변동은 있으나 세부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제례에서는 출궁에 원유관복을 입고, 본

의식인 작헌례에 면복을 입는다. 혼례에서는 납징(納

徵) 등에 원유관복, 동뢰연에 면복을 입는다. 책례에

서는 본의식에 입는다. 관례에서는 재가(再加)에 원유

관복, 삼가(三加)에 면복을 입는다. 상례에서는 소렴

에 원유관이 없는 강사포 일습을 쓰고, 면복은 대렴에

쓰고, 복완(服玩) 용도로 축소 제작하여 묘에 넣기도

한다. 면복과 원유관복의 일습인 석의 착용상황도 이

와 같되, 다만 소렴에서는 석이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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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복 신분 내용 도식

태종실록

(1403)
면복 왕

大紅紵絲舃一雙

【上帶素絲線絛, 靑熟絲線結底】

세종실록

오례의

(1450)

면복 왕 赤舃.

국조

오례의

(1474)

면복

왕

舃,

以緋段爲表,

白繒爲裏.

왕세자 制與九章同.

원유

관복
왕 舃制與冕服同.

<표 2> 조선전기 남자용 석(舃)그런데 이상과 같은 착용상황에서 다른 경우는 크

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렴에 쓴 경우는 석을 어떻

게 사용했겠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왕이나 세자 등

의 상례에서는 습(襲)에 익선관과 곤룡포, 소렴(小

斂)에 강사포, 대렴(大斂)에 면복을 쓴다. 습을 할

때는 시신에게 관과 화가 착용되고, 따라서 소렴과

대렴에서는 이들 물건이 필요치 않다. 때문에 소렴에

서는 원유관과 신이 없이 강사포와 나머지 일습만

사용된다. 그런데 대렴에서는 면복 일습이 관부터 신

까지 모두 사용된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사용했

겠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렴용 면복 일습 중 상의, 하상, 중단, 대대, 폐슬,

후수, 방심곡령 등은 시신을 감싸는데 사용한다. 또

면관, 패옥, 규(圭)는 시신에게 착용시키지 않고 재

궁(梓宮: 관) 안에 넣는다. 면관은 머리맡인 북쪽,

패옥은 좌우(진짜 패옥이 아닌 채단에 그린 것을 쓸

때도 있음), 규는 왼쪽에 놓는다.12) 실제 사용 상황

을 염두에 두고 안치한 것이다. 따라서 버선과 석의

처리에 대해 기록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평소 발에

신던 것임을 염두에 두고 시신의 발치께에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종류
조선시대 석에 관한 기록은 태종3년(1403) 즉 명

(明) 영락원년에 명에서 보낸 왕 면복에 “대홍저사

석(大紅紵絲舃)”이라 한 것이 가장 이르다. 이때 보

내온 석은 세종실록오례의에 도식(圖式)과 함께

“적석(赤舃)”으로 수록되고, 이후 국조오례의(이하
‘국․오’라 함)에도 규정된다. 왕의 면복은 명이 멸
망하기까지 계속 오는데 세종26년(1444), 문종즉위년

(1450) 8월, 단종즉위년(1452), 예종1년(1469), 성종1

년(1470) 물목에 석이 보이고, 모두 “대홍소저사석

(大紅素紵絲舃)”이라 하였다.13)

왕세자 면복의 석은 문종즉위년(1450) 즉 명 경태

원년 5월에 보낸 물목에 처음 나타나고, “대홍소저사

석(大紅素紵絲舃)”14)이라 하여 왕과 같다. 이 석은 
국․오에 수록되는데 “형태는 왕의 면복과 같다”15)

라 하였고, 도식도 수록된다.

원유관복의 석은 왕의 제도가 국․오에 규정된

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 없이 “면복과 같다”16)라고만

하였고, 도식도 면복과 동일한 형태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전기 남자용 석은 신분이나 예복

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국에서 보낸 것을 기초로 적

석을 썼다. 세종 초 한때 면복에 흑석을 쓴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세종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바로잡았

고17), 이를 제외하면 모두 적석인 것이다.

조선전기에 신분 및 예복에 관계없이 적석을 쓴

것은 조선후기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후기의 석은 다

양한 문헌자료에 나타나는데, 특히 춘관통고(1788
년), 국조오례통편(1810년), 종묘의궤(2종. 1706
년, 1706~1800년), 사직서의궤(2종. 1804년, 1820~
1842년)는 국․오 규정을 그대로 옮겨 싣는다.18)

또 국조속오례의보에는 전기 전례서에는 보이지

않는 왕세자 원유관복용 석 및 왕세손 면복과 원유

관복용 석이 있는데 그 도식이 국․오와 같고<그

림 2>19), 이들 도식은 춘관통고와 국조오례통편
에 그대로 수록된다.

면복-왕세손 원유관복-왕세자, 왕세손

<그림 2> 조선후기 왕세자와 왕세손 석

- 國朝續五禮儀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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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선시대에 면복과 원유관복에 모두 적석

을 쓴 것은, 예복의 석은 하상(下裳)의 색을 따른다

는 원칙에 의한 것이다.20) 면복의 하상은 훈색(纁

色), 원유관복의 하상은 강색(絳色)으로 모두 적색

계열이므로 적석을 신은 것이다.

3. 형태 및 명칭
1) 조선전기

조선전기에 명에서 오는 석은 <표 2>의 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신목이 있고, 신코에 구름무늬

장식이 있으며, 발목에 끈이 둘러지는데 그 끈 끝에

술이 달려 발등에 놓이고, 바닥에는 구부러진 형태의

부착물이 표현된 형태이다. 한편 형태를 설명한 기록

에서는 색이나 재료 등만 언급되지만, 태종3년의 기

록에서는 “윗부분에 소색 견사 실로 만든 끈목[絛]

을 두르고, 청색 숙사 실로 바닥을 매듭짓는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도식에서 바닥에 표현된 부착물은

매듭을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전기의 기록과 도식을 종합하면, 석에 있어야 하

는 구, 억, 준, 기 등이 보이지 않고 나무 바닥도 확

인되지 않는다. 단 도식을 보면, 신목이 없는 본래의

석에서 입구 가장자리에 두르던 준이 신목이 있는

형태에서는 발목에 둘러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

식에서 발목에 두른 끈목은 ‘준’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그림 3>.

大紅色 紵絲
혹 緋色 緞

白色 繒純: 素色

견사 끈목을

두르고 술

2개 있음

靑色 熟絲로

바닥을 맺음

<그림 3> 조선전기 남자용 적석 도식

- 필자 그림

2) 조선후기

조선후기에는 명의 멸망으로 더 이상 중국에서 석

을 받지 않게 되면서 형태와 명칭에서 조선만의 자

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다만 앞서 살핀 춘관통고,
국조오례통편, 종묘의궤, 사직서의궤 등은 글

로 된 내용에서는 국․오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영락원년에 하사받은 제도”라 함으로써 후기의 변

화를 반영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함께 수록

된 도식은 후기의 변화가 반영되기도 한다. 국조오
례통편과 종묘의궤는 국․오와 같지만, 춘관통
고의 왕과 왕세자 면복 및 사직서의궤의 왕 면복
에서는 위에 끈이 2개씩 달린 형태가 제시되는데<그

림 4>21), 이는 영․정조대에 끈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도식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후술).

*같은 책 왕세자 면복, 사직서의궤
(2종) 왕 면복도 같은 형태임.

<그림 4> 조선후기 끈 부착 석

- 春官通考, 왕 면복

위 문헌들 외에 조선후기 석의 형태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상례의 대렴용과 복완용 면복 일습

으로 사용된 것과 영조 때 편찬된 정례(定例)의 규

정을 통해서이다. 또 그림자료는 효명세자의 예진이

있다. 이들 자료를 종합하면 후기의 석의 형태와 명

칭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대렴용과 복완용이 서로 다

른 제도였다가 통합된 점, 신목이 있는 형태에서 없

는 형태로 변화한 점, 세부구조와 명칭에서 중국과

차별화되는 국속(國俗)의 경향이 나타나는 점 등으

로 요약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세 특징을 중심

으로 형태와 명칭을 살핀다.

(1) 대렴용과 복완용의 이원화에서 통합으로

<표 3>은 선조부터 철종까지의 상례에 대렴용과

복완용 면복의 일습으로 사용된 적석을 비교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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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것이다.22)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소현세자부터 경종까지는 대

렴용과 복완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다가 영조때 
국조상례보편(이하 ‘보편’이라 함)에서 통합된 점

이다. 보편의 복완용 면복에서 ‘대렴용 면복을 참

조하되, 형태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기록한다’23)라

고 했는데 석에 관해 따로 기록한 내용이 없다. 따라

서 대렴과 같은 형태를 썼음을 알 수 있다. 또 보편
편찬 이후인 영조부터 철종까지의 상례에서 대렴용

은 ‘적석’이라고만 나타나므로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조선말기 상례에서 보편이 교과서적인 역

할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시기 대렴용 적석 역시

보편과 마찬가지로 복완용과 같았을 것이다.
조선시대 상례에서 대렴 복식은 사자(死者)가 평

상시 사용하던 것을 쓴다. 이는 후기의 보편에서
분명히 명시된 것이지만24), 전기의 국․오에서도
대렴에 면복이 사용되는데 그 형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길례(吉禮)’ 조항에 있는 형

태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렴용 석 역시 평소와

같은 형태이다.

복완용도 전례서에는 평상시와 같은 형태로 나타

난다. 국․오에서 “체제(體制)는 평상시의 반(半)

으로 하고, 그 도형(圖形)은 길례에 제시되었거나 쉽

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모두 생략한다”25)라 하였

고, 실제로 도형을 생략했다. 이는 복완용 면복 일습

을 평상시 쓰던 것과 같은 형태로 하고 크기만 1/2

로 축소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대렴용과 복완용이 모두 평소의 면복을 기

준으로 형태를 정한 것이라면 석 역시 서로 같아야

한다. 그러나 소현세자부터 경종까지의 석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복완용을 축소 제작하면서 평

소 쓰던 것과 조금 차별화시켰던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복완용은 도식이 있지만 대렴용은 도식이 없으

므로 세부형태가 달랐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

재료만 다른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대렴

용과 복완용은 기본 형태는 같되 재료만 조금 달리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변화가 오는 것은 영조 때이다. 영조

는 수교(受敎)를 내려 복완에 평소의 물품을 쓰고,

새로 만들 경우 1/5로 축소하라고 명한다.26) 또 영조

국장 때의 복완품은 새로 만들었지만, “평소 착용하

던 것을 쓸 경우에는 새로 만들지 말라”라고 명시한

다. 이후 정조부터 철종까지 모두 복완품을 새로 만

들지 않고 평소 쓰던 것을 썼다<표 3>. 영조 이전에

는 복완용 면복 일습 중 면관, 규, 패옥 등 재료가

옥인 것은 평소의 것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복식을 평소의 것을 쓴 적이 없었는데 이러한 풍습

을 바꾼 것이다.

영조의 명으로 복완품을 새로 마련하지 않고 평소

의 것을 쓰게 되면서 대렴용과 복완용의 구별이 없

어진다. 이럴 경우 양자의 규정이 같다면 문제가 되

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양자를 결합해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앞서 보았듯

영조 이전의 대렴용과 복완용은 재료를 조금 달리한

다. 그 중 겉감은 복완용을 따르고 나머지는 이전부

터 내려오던 것과 그 즈음 변화된 형태 및 명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보편의 규정과 도식이 마련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편보다 6년 앞서 편찬된 상방정례
(1752년)는 석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적석(赤舃). 겉은 대홍색 광적(廣的)이다. 〇안감

은 백색 라(羅)이다. 〇창(昌)은 백색 라이다. 〇영
자(纓子)의 재료는 대홍색 광적이다. 〇도리[回伊],
술[蘇兀] 및 창의 누빔[訥非音]은 아청색 진사(眞

絲)로 한다. 배접은 정포(正布) 7척으로 한다. 바느
질은 백색 견사 2전(錢)으로 한다.”27)

대렴용 및 복완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다. 그러나

그 중 겉감, 안감, 끈[纓子]의 재료는 소현세자부터

경종까지의 대렴용과 같고, 배접용 종이는 선조부터

경종까지의 복완용과 같으며, ‘술[蘇兀]’의 명칭 및

재료는 보편 이후의 규정과 같다. 또 부위별 명칭

과 재료가 이전에 비해 명확히 제시된다. 즉 상방정
례의 석은 그 이전의 대렴용과 복완용 규정을 흡수

통합하면서 보편의 규정으로 완성되는 교량의 역

할을 한다.

이상과 같이 조선후기 석은 영조 이전까지 평상시

쓰는 것과 대렴용은 같지만 복완용은 이와 재료를

조금 다르게 하다가, 영조 때 상방정례 편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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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통합되고, 이어 보편 편찬으로 완전히 동일하
게 규정된다.

(2) 신목이 있는 형태에서 신목이 없는 형태로

<표 3>의 도식을 통해 알 수 있듯, 선조부터 정조

까지의 석은 전기와 마찬가지로 모두 신목이 있는

형태이다. 뒤로 가면서 신목의 길이가 조금 짧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 형태는 변함이 없다. 그

런데 이보다 뒷시기인 효명세자의 예진(18세 모습)

에 나타난 석은 이와 전혀 다른 신목이 없는 형태이

다. 예진 속 효명세자는 면복 일습을 갖추었는데, 왼

쪽 발의 적석이 확인된다(<그림 6>28) 오른쪽).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대렴용과 복완용 석의

문자로 된 규정은 철종때까지 보인다. 그러나 도식은

정조 국장 이후 보이지 않는다. 그 후 나타나는 시각

자료가 효명세자 예진인데 갑자기 신목이 없는 형태

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조선후기 문헌에서 신목이 없는 도식이 유일

하게 경모궁의궤(1784년)에서 나타난다. 면복 일습
으로 나오는데, 면복은 “영락원년에 하사받은 제도이

다”29)라고 하였다. 국․오에 실린 태종3년 중국에

서 온 면복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었음을 밝힌 것이

다. 그런데 국․오에서는 “석은 비색(緋色) 단(緞)
으로 겉을 하고 백색 증(繒)으로 안을 한다.”라고 했

음에 비해<표 2>, 경모궁의궤는 여기에 “기(綦)가

있다.”30)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도식 역시 국․오
의 신목이 있고 끈이 없는 형태가 아닌, 신울만 있고

끈 2개가 달린 형태이다<그림 5>. 태종3년에 하사받

은 제도라 하면서 국․오와 달리 끈에 관한 내용

을 추가한 점이나 신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모궁
의궤는 당시 상황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책이 편찬될 즈음 신목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그 형태는 효명세자의 석보다 신

울이 높이 올라와 있고, 신목을 없애기는 했으나 여

전히 발목 위쪽에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며, 발목에 도

리가 둘러져 있고 술이 있다. 신목이 있던 형태에서

효명세자의 석과 같은 신목이 완전히 사라진 형태로

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효명세자 예진과 경모궁의궤를 통해 다

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해진다. 영조 때 작은고리가 3

개 달린 신목이 있는 형태가 완성된 후 정조때까지

유지되지만, 경모궁의궤가 편찬되는 정조 연간에

신목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정조 국장에는 보수적

인 상례의 성격상 여전히 신목이 있는 형태가 사용

된다. 순조 연간에 신울만 있는 형태로 완성되는데

처음에는 신울이 높다가 효명세자 예진에서처럼 낮

아진다. 이렇게 해서 신목이 없는 형태의 조선말기

석이 완성된다<그림 5>.

(3) 세부 구조와 명칭의 국속화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래의 석은 신울이

없는 형태에 억, 준, 구, 기 등의 장식이 부속된다.

그런데 조선전기에 명에서 온 적석에 관한 기록에서

는 이들 명칭이 확인되지 않고, 그 중 ‘준’에 관해서

는 앞서 도식을 통해 발목에 두른 끈목이 그 변형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조선후기의 석은 영조 이전까지는 글과 도식에서

일부 구조와 명칭만 확인되고, 상방정례와 보편
편찬 이후부터 전체 구조와 명칭이 확인된다<표 3>.

먼저 소현세자부터 경종까지의 대렴용 석을 보면

겉감과 안감, 배접용 종이, 영자(纓子), 환영(圜纓 혹

圜纓子) 등의 명칭이 확인된다. 여기서 ‘영자’는 의미

상 본래의 기(綦)에 해당하여, 신을 묶는 끈을 지칭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자가 소현세자부

터 현종까지의 내용과 숙종․경종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전자는 신울과 같은 홍색이지만 후자는 모

단을 써서 검은색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소현세자부

터 현종까지의 석에서 모단을 쓴 것은 ‘환영’이다. 현

종까지 신울과 영자가 같은 색과 재료이지만 양자를

각각 구별하여 표기하던 것을 숙종 때 합쳐서 표기

하면서, 본래의 환영을 ‘영자’라 표기한 것이다. 따라

서 현종까지의 ‘영자’는 끈을 의미하고, 숙종과 경종

의 ‘영자’는 환영을 의미한다. 환영이 어느 부분을 지

칭하는가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데, 석의 구조를 생

각했을 때 신목 위부분 가장자리에 두르는 가선이

아닐까 추정되고, 이는 여자용 석을 통해 확인된다

(후술).

다음 선조부터 효장세자까지의 복완용 석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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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 있는 형태 과도기 신목 없는 형태

선조~현종 숙종~효장세자 영조~정조 정조~순조 순조~조선말기

경모궁의궤
*끈목 도리와 술.

*도식에는 보이지

않지만 규정에

의하면 영자가 있을

것임.

*발등에 직물 끈

2가닥.

*술이 없음.

*술이 복원됨.

*신 위쪽 입구에 끈이

달림. 1가닥.

*작은고리 3개 부착.

*신목이 사라지지만

발목 위쪽을 조금

남겨 그 흔적을

유지함.

*신목이 없어지면서

위에 달리던 작은고

리와 끈이 신울에

바로 부착됨.

- 필자그림.

<그림 5> 조선후기 남자용 적석의 시기별 변화

내용에는 재료와 소요량만 있고 구조나 명칭이 확인

되지 않는다. 도식을 보면 선조부터 현종까지는 조선

전기처럼 발목에 끈목을 두르고, 발등에는 끈목에서

연결된 술이 달려 있다. 뒷시기로 가면서 술의 길이

가 길어지기는 하지만 형태는 변함없다. 그런데 숙종,

경종, 효장세자는 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끈 2가닥

이 부착된다. 조선전기 도식에도 끈이 없기 때문에

숙종 이전까지 끈을 부착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

다. 그러나 대렴용 규정에서 소현세자 상례부터 이미

몸판과 같은 색의 끈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래

는 끈이 있는데 복완용 규정과 도식에 생략된 것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종까지의 석 도식에

서 끈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지만, 숙종부터는 발등

부분에 달린다.

구조와 명칭은 영조때부터 분명히 나타난다. 상
방정례와 보편에 의하면 겉, 안, 끈, 끈을 꿰는 작
은고리, 도리와 술, 창 누빔 등으로 구성된다. 겉과

안은 ‘표리(表裏)’라 하였고, 끈은 상방정례와 보
편에서 각각 ‘영자’와 ‘기(綦)’로 표기되며, 작은고리
는 ‘소구자(小彄子)’라 하였다. 도리는 상방정례와
보편에서 각각 ‘회이(回伊)’와 ‘준(純)’이라 하였고,

술은 ‘소올(蘇兀)’ 혹은 ‘수아(綬兒)’라 하였다. 창 누

빔은 ‘눌비음(訥非音)’이라 했다. ‘눌비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까지 확실히 밝혀진 적은 없고, 다만

‘누빔의 표기로 추정’하는 의견이 제시된 적은 있

다.31) 그런데 후속연구의 대한제국시대 석에서 자세

히 언급하겠지만, 순명효황후의 상례 비용명세서 중

석에 ‘창누비(昌縷緋)’32)라는 세부명칭이 있어 ‘눌비

음’이 ‘누빔’의 표기임이 확인된다. ‘눌(訥)+비(非)+

음(音)’에서 ‘누+비+ㅁ’이 결합한 음차(音借: 한자의

음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인 것이다. 눌비음은 태종3

년 명에서 보내 온 석에 이미 나타났던 것으로, 창에

실로 매듭을 맺어 미끄러움을 방지하던 것을 말한다.

<그림 6> 조선후기 남자용 적석 형태 및 명칭

- 正祖大王國葬都監儀軌(左),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p. 21(右),

세부명칭 필자 부여

이들 명칭이 지칭하는 부위는 보편 및 영조와

정조의 복완용 석 도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

하다. 도식을 보면 발목에 도리가 둘러지고, 발등에

도리에서 연결된 술이 달렸다. 신목 위쪽에는 작은고

리 3개가 달리고, 그 고리에 끈 1가닥을 꿰었는데 한

쪽 옆에서 끼워 뒤로 갔다가 다른 쪽 옆으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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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자
사망

연도

복완용 대렴용

내용 도식 내용 도식

선조 1608

赤舃一 所入:

紅綃一尺 白紬一尺一寸 白綾八寸 白

正布四尺五寸 厚紙一張 靑眞絲八錢

紅眞絲一兩五錢 綠眞絲二兩

- -

소현

세자
1645

赤舃一 所入:

紅綃一尺 白紬一尺 白綾八寸 白正布

四尺五寸 厚紙一張 藍眞絲八戔 紅眞

絲一兩五戔 綠眞絲二兩

赤舃一:

【擣鍊紙一張 大紅廣的長七寸廣一尺一

寸 內拱白羅二尺二寸 纓子大紅廣的長一

尺五寸廣二寸 環纓次冒段半骨七寸】

-

인조 1649 선조와 同

赤舃一部:

【大紅廣的七寸廣一尺一寸 擣鍊紙一丈

白羅二尺二寸 纓子大紅廣的一尺五寸廣

二寸 環纓子冒段半骨七寸 大紅絲五分

白絲四戔】

-

효종 1659 〃

赤舃一部所入:

多紅廣的【長七寸廣一尺一寸作五寸五

分】 內拱【白羅二尺二寸】 纓子次【多

紅廣的一尺五寸廣二寸】 環纓次【冒段

半骨七寸全三寸五分】 擣鍊紙【半張】

白絲【四錢】

-

현종 1674 〃

赤舃一部所入:

多紅廣的長七寸廣一尺一寸作全五寸五分

內拱白羅二尺二寸 纓子次多紅廣的一尺

五寸作全七寸五分 環纓次冒段半骨七寸

作全三寸五分 搗鍊紙半張 白絲四錢

-

숙종 1720 〃

赤舃一:

大紅廣的二尺 槊擣練紙一張 內拱白羅二

尺二寸 纓子次冒段半骨七寸 大紅絲五分

-

경종 1724 〃

赤舃壹:

大紅廣的貳尺 槊搗鍊紙壹張 內栱白羅貳

尺貳寸 纓子次冒段半骨柒寸 大紅絲伍分

-

효장

세자
1728

赤舃一:

白紬一尺一寸 所入紅綃一尺 白正布

四尺五寸 白綾八寸 靑眞絲八戔

厚紙一張 草綠眞絲二兩 紅眞絲一兩

五戔

*서술 순서만 다르고 내용은 선조~

경종까지의 왕과 同

赤舃一部 -

*

國朝
喪禮補

編 왕
1758

【圭以下至赤舃用平日所御者】……舃 表用紅熟綃 裏白熟綃 純及綬兒【卽蘇兀】用鴉靑眞

絲 左右及後從純側綴白綃小彄子 用紅綃爲綦貫彄而結之

*복완용과 대렴용 같은 형태 사용

<표 3> 조선시대 남자 喪禮 복완용과 대렴용 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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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776

自玉圭至赤舃 依各年謄錄自尙方造來

尺數用常制五分之一 ○用平日所御者

則勿爲新造 而今番則幷新造用之

……赤舃【表用紅熟綃 裏白熟綃 純

及綬兒(卽蘇兀)用鵝靑眞絲 左右及後

從純側綴白綃小彄子 用紅綃爲綦】

- -

정조 1800

今番用平日所御 故不爲新造 而若新

造 則自圭至赤舃尙方造來 尺數用常

制五分之一

……赤舃【세부내용 국조상례보편과 同】

赤舃一 -

효명

세자
1830 赤舃一雙【紅苧絲】 - - -

순조 1834 今番用平日所用 故不爲新造 而若新

造 則自圭至赤舃尙方造來 尺數用常

制五分之一.

……赤舃【국조상례보편과 同】

- 赤舃一 -
헌종 1849

철종 1863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다. 바닥에는 뾰족뾰족한 모양

으로 누빔을 표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끈이 신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점이다. 숙종부터 효장세자까지

는 발등에 있어 발목을 묶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목

이 짧아지면서 그 끈이 위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것

이다.

위 구조는 효명세자 예진의 신목이 없는 형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목이 없을 뿐 다른 구조의 적용

방식은 신목이 있는 형태와 같은 것이다. 신목이 없

어지면서 발목에 있던 도리가 신 입구 가장자리에

둘러지고, 그 끝에 술이 달린다. 신목 위쪽 끝에 있

던 작은고리는 신울 위에 바로 붙은 형태가 되는데,

그림에서는 발 안쪽 1개만 보이지만 바깥쪽과 뒤축

에 각 1개씩 더 있을 것이다. 이 고리에 끈을 꿰어

발등에서 고를 하나 내어 묶었다. 창에는 점점이 누

빔을 표현했다.

위 구조와 명칭은 본래의 석을 따른 측면도 있지

만, 중국과는 다른 조선만의 국속화가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구조에서의 국속화는 대표적으로 신을 편하게 신

기 위해 설치한 작은고리를 들 수 있다. 중국의 석에

서는, 본래의 신목이 없이 기(綦)를 뒤축에 다는 구

조에서도 그 기를 관통시키는 작은고리가 설정되지

않고, 대신 앞에 있는 구(絇)에 관통시켜 묶는다. 또

명대에 우리나라에 보내 온 신목이 있는 구조에서는

끈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그 끈을 관통시키는 고리는

더욱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영조때 처음으로 작은고

리를 마련하여 끈을 꿴 것이다.

명칭에서의 국속화는 작은고리, 도리, 술, 누빔 등

에서 나타난다. 한자표기 ‘소구자(小彄子)’는 뜻을 풀

면 그대로 ‘작은고리’가 되는데, 중국 석에는 없는 구

조였으므로 구조 변화와 함께 새롭게 생성된 명칭이

다. 도리의 표기 중 ‘준(純)’은 한자어를 그대로 따른

것이지만, ‘회이(回伊)’는 우리말 ‘도리’를 훈차(訓借:

한자의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 술을 나

타내는 ‘소올(蘇兀)’과 ‘수아(綬兒)’, 창 누빔을 나타내

는 ‘눌비음(訥非音)’은 모두 우리말을 음차한 것이다.

4. 세부 재료 및 색
조선전기에 명에서 보내 온 석은 <표 2>, <그림 3>

에서 보는 것처럼 겉감은 대홍색이나 비색(緋色)의

단(緞)[紵絲]을 쓰고, 안감은 백색 증(繒)을 쓴다.

또 발목에 두른 준(純)은 소색 견사로 만든 끈목을

쓰고, 창의 누빔은 청색 숙사로 했다. 모두 소요량은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후기에는 대렴용과 복완용이 다르게 나타나다

가 영조 때 상방정례와 보편이 편찬되면서 통일

되어 간다. 상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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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겉 안 창 배접
도리

․술

창

누빔
끈

작은

고리
環纓 기타

소현세자~

경종 대렴용

大紅/多紅廣

的 길이7촌,

너비1척1촌을

5촌5푼으로

만듦

白羅 2척2촌

도련지

1장 혹은

半張

- -

大紅廣的

너비2촌,

길이1척5촌을

7촌5푼으로

만듦

-

冒段

半骨7촌을

3촌5푼으로

만듦

大紅絲 5푼,

白絲 4전

*겉과 끈을 함께 표기할 경우 총2척 소요

선조~효장

세자 복완용
紅綃 1척

白紬 1척1촌 白綾

8촌

白正布

4척5촌

+厚紙

1장

靑眞絲

8전
- - -

紅眞絲

1량5전,

綠眞絲 2량
*소현세자만

白紬 1척

상방정례 大紅廣的 白羅 正布 7척
鴉靑

眞絲

鴉靑

眞絲
大紅廣的 - - 白絲 2전

보편 이후 紅熟綃 白熟綃 - 〃 - 紅綃 白綃 - -

<표 4> 조선후기 남자용 적석 세부 재료 및 색

소현세자부터 경종까지의 대렴용은 겉감을 대홍색

이나 다홍색 광적(廣的)으로 하는데 길이는 7촌(寸)

이고, 너비는 1척(尺)1촌을 반으로 접어 5촌5분(分)

으로 만든다. 안은 2척2촌의 백색 라(羅)를 쓴다. 이

소요량이 너비인지 길이인지 알 수 없으나, 왕실 관

련 문헌에서 옷의 소요량을 기록할 때 대개 직물의

온폭 너비를 그대로 쓰면 따로 너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길이를 표시한 것이 아

닌가 한다. 끈은 길이 1척5촌을 반으로 접어 7촌5분

으로 완성하고, 너비는 2촌이다. 숙종 이전에는 같은

재료를 쓰는 겉감과 끈(영자)을 구분해서 소요량을

명시했는데, 숙종부터 합쳐서 광적 2척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환영은 모단(冒段) “반골(半骨) 7촌”을 쓰는

데, 모단은 검은색 직물이다. ‘반골’은 온폭 직물의

절반을 의미하므로 너비를 표시한 것이고, 따라서 7

촌은 길이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으로 접

어 3촌5분으로 완성한다. 배접용 종이는 도련지(擣鍊

紙)를 쓰는데 1장이나 반장(半張)이 필요하다. 바느

질용 실은 대홍색 견사 5분과 백색 견사 4전(錢)을

쓴다.

선조부터 효장세자까지의 복완용은 겉감을 홍색

초(綃)로 한다. 안감은 백색을 쓰는데, 주(紬) 1척1

촌과 능(綾) 8촌이다. 이 중 하나는 신울, 다른 하나

는 창(昌)을 만들었을 텐데 신울의 면적이 넓고 창

이 좁으므로 신울에 소요량이 많은 주를 쓰고 창에

능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백색 정포 4척5촌이 있

는데 대렴용을 근거로 보면 배접용이다. 정포 외에

후지(厚紙) 1장이 있으므로 배접에 베와 종이가 함

께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 청색, 홍색, 녹색 진

사가 보인다. 청색 실은 8전이 소요되는데, 도리와

술의 장식 및 누빔용으로 썼을 것이다. 문제는 홍색

실 1량(兩)5전과 녹색 실 2량의 용도이다. 후술하겠

지만 여자용 석에 장식을 위해 홍색과 녹색 실이 사

용된다. 그런데 남자용 석에 이 장식을 썼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같은 색의 실이 보이고 있다. 그 용

도는 알 수 없다.

상방정례는 겉과 끈을 대홍색 광적, 안을 백색

라, 도리․술․창누빔은 아청색 진사로 하고, 정포 7

척으로 배접한다고 규정하였다. 창누빔의 재료와 색

이 명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편 이후 통합된 형태에서는 겉과 끈 홍색

(숙)초, 안과 작은고리를 백색 (숙)초로 하고, 도리

와 술을 아청색 진사로 한다. 한편 효명세자는 홍색

저사(苧絲; 紵絲)로 나타나, 숙초와 단직물이 함께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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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선시대 여자용 석(舃)
1. 착용신분 및 착용상황
고려말 명에서 보낸 왕비 최고 예복은 적문이 있

는 심청색 9등적의(翟衣)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대홍색 대삼(大衫)이 오고, 대삼에 적문이 없는 대신

함께 입는 배자(褙子)와 하피(霞帔)에 적계문(赤鷄

紋)이 표현된다. 복식사학계에서는 이 구성을 편의상

‘대삼제적의’라 부른다. 본 장에서 조선시대 ‘적의’는

이를 의미한다.

조선시대 여자용 석은 기본적으로 적의의 일습으

로 착용한다. 면복과 마찬가지로 적의도 왕비, 왕세

자빈, 왕세제빈, 왕세손빈처럼 왕이나 그 지위를 이

을 사람의 적처(嫡妻)가 착용할 수 있었다(왕세제빈

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땅히 착용했을 것임).

이 외 대비(왕대비, 대왕대비 포함)가 착용할 수 있

었고, 혜경궁처럼 특수한 신분에게 허락되기도 하였

다. 따라서 석을 착용할 수 있는 신분도 이들이다.

적의는 책례, 혼례, 상례(대렴), 제례, 친잠례, 존숭

의례, 연향의례 등에 입으므로 석의 착용상황도 이와

같다. 주의할 것은 적의는 상례에서 대렴에만 쓰이는

데 석은 이 외에 습 절차에도 사용된다는 점이고, 습

에 쓸 때 함께 사용되는 옷은 적의가 아닌 장삼(長

衫)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조선전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오에 의하면 왕실 여자의 습에

장삼을 쓰는데, 그 신은 청색 리(履)이다. 이 규정은

후기까지 유지되어 의인(1600년)․인목(1632년)․인

선(1674년)․인경(1680년)․명성(1683년)․인현

(1701년)․선의(1730년)왕후까지 장삼에 청색 혹은

모단으로 만든 흑색 리를 쓴 것이 확인된다.33) 그런

데 1718년 경종의 세자빈인 단의빈(端懿嬪)에게 장

삼에 석이 사용된 이래 1878년 철인왕후까지 계속

준용된다<표 7>. 또 이 내용은 1758년 완성된 보편
에 수록된다<표 5>.

습은 몸에 복식을 착용시키는 의식이므로, 석도

직접 발에 신긴다. 대렴에서는 석을 사용했다고 하지

않고 ‘적의 일습’을 쓴다고 했는데<표 5>, 이 ‘일습’

안에 석이 들어갔을 것이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관

안의 발치께에 두었을 것이다.

2. 종류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여자용 석은

옷의 색을 따르는 경향이 보인다. 왕비는 대홍색 적

의를 입는데 여기에 적석을 신고, 대비는 자색(紫色)

적의에 적석, 왕세자빈과 왕세손빈은 아청색(鴉靑色)

적의에 흑석, 그리고 천청색(天靑色) 적의를 입은 혜

경궁은 흑석을 신었다<표 5-8>. 여자용 석의 색을 예

복의 겉옷 색을 따라 정하는 것은 하상의 색을 따르

는 남자용과 다른 점이다.

한편 습에 장삼과 함께 쓴 석은 왕비는 적석, 왕

세자빈은 흑석이다. 장삼은 홍색이므로, 이를 따랐다

면 신분에 관계없이 적석이어야 한다. 그런데 적의의

석과 같은 신분별 차별을 보이고 있어, 장삼에 적의

의 석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형태 및 명칭
여자용 석은 대왕대비부터 왕세손빈까지 모든 신

분이 동일한 형태를 쓴다. 그리고 기본형태는 남자용

과 같다. 때문에 국조속오례의보에서 왕비의 석을

규정하면서 “전하의 석과 같되 다만 ……하다”라 하

여, 형태에 관해 자세한 언급없이 다른 점만 서술한

다<표 5>. 따라서 여자용 석 역시 남자용과 마찬가지

로 신목이 있는 형태에서 점차 신목이 없이 신울만

있는 형태로 변화했을 것이다.

여자용이 남자용과 차별화되는 점은 발등 장식인

데, 장식은 두 종류로 꽃판과 그 위에 놓이는 진주가

있다. 그런데 이 장식은 영조때 정례 편찬 이전까지

는 상황에 관계없이 같은 형태였다가 정례 편찬 이

후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다. 이 점이 여자용 석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

로 고찰한다.

먼저 장식의 명칭을 확정하고 형태를 서술하는 것

이 내용 전개상 용이하므로, 명칭부터 살핀다. 진주

는 별도의 명칭이 없다. 그러나 꽃판은 단순히 ‘꽃’을

의미하는 ‘화(花)’나 ‘견사로 만든 꽃’을 의미하는 ‘사

화(絲花)’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명확하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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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菊花童)’이나 ‘화동(花童)’이라는 명칭으로 나타

난다. 국화동은 ‘국화 동자(童子)’의 줄임말로, 문짝

이나 난간에 박는 대가리가 국화꽃 모양으로 생긴

못을 말한다. 의궤의 장정에 쓰기도 했다<그림 7>34).

<그림 7> 의궤

장정용 菊花童

- 追封冊封儀軌

다음 정례 편찬을 전후로 달라지는 국화동과 진주

장식의 변화를 보자.

조선전기 명에서 대삼제적의를 보낼 때의 물목에

는 대삼, 배자, 하피, 홀(笏)만 나열되고 석은 언급이

없다. 단 선조36년(1603) 물목에 “석주육과(舃珠六

顆)”35)라 하였고, 이를 통해 전기부터 석에 진주 6알

을 장식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형태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그 후부터 보인다. 먼

저 <표 5>에 정리된 전례서의 내용을 보자. 국조속
오례의보에는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예복이 규

정되는데, 세 신분 모두 제례시 적의에 석을 착용한

다. 왕비는 왕과 같은 적석인데 다만 앞쪽에 국화동

3개를 붙이는 점이 다르고, 왕세자빈과 왕세손빈의

국화동 장식도 왕비와 같다. 이 제도는 길례에 수록

되었는데 같은 내용이 춘관통고에서는 혼례복 조

항에, 국조오례통편에서는 제복 조항에 수록된

다.36) 따라서 국화동 장식의 석은 혼례와 제례에 모

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또 보편에서는 상례의 습
에 쓰는 석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국화동을 붙인

다고 하였다. 그 위치도 ‘발등[當跗; 足背] 부분’이라

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도식도 부수

되어 규정상의 ‘꽃 3판’이 양쪽 신에 각각 3개씩 있

는 형태를 의미함이 확인된다. 이상 전례서를 통해

혼례, 제례, 상례에 모두 국화동 3개를 붙이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정례에서는 존숭과 진연, 혼례 때의 형태가

규정된다<표 6>. 국혼정례에서는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의 혼례용 적석과 흑석을 규정하면서 다른

내용 없이 “진주를 제거한다”라고만 하였다. 상방정
례에서는 존숭과 진연용 대왕대비, 왕대비, 왕비의

적석 및 왕세자빈과 왕세손빈의 흑석이 규정되고, 혼

례용 석도 규정된다. 이 역시 장식에 관한 것만 명시

하였다. 장식은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 대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했는데 존숭과 진연에는 큰 진

주[大眞珠] 6알을 장식하고, 혼례에는 진주를 제거하

도록 했다. 존숭과 진연에 진주 6알을 장식하는 것은

선조때 중국에서 진주 6알을 보내온 상황과 같다. 국

화동이 한쪽에 3개씩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진주도

3알씩 장식했을 것이다. 혼례용은 정례에서 진주를

제거하는 것만 명시하고 다른 장식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 앞서 살핀 전례서의 규정을 근거로 진주는

제거하되 국화동은 남기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따

라서 진주 장식이 있을 때는 그 밑에 국화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혼례, 제례, 상례에는 발등에 국

화동을 3개씩 장식하고, 존숭과 진연에는 국화동과

진주를 3개씩 장식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장식을 구

별했겠는가? 그 답은 의궤에서 찾을 수 있다. 상례의

궤에서는 신분별 재료만 일부 확인될 뿐 다른 장식

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표 7>. 그러나 책례와 혼례

의궤에서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나타난다<표 8>. 책

례용 석은 문성군부인 유씨(광해군비), 인선․명성

(현종비)․인경왕후, 장희빈, 인현․선의․정성․효

의왕후 등이 왕비로 책봉될 때 나타난다. 혼례용은

장렬․정순․순원․효현․효정․철인․명성(고종비)

왕후 등이 왕비로 혼례를 올릴 때, 명성(현종비)․인

경․단의․선의왕후, 효순현빈(효장세자빈), 신정(효

명세자빈)․순명왕후 등이 왕세자빈으로 혼례를 올

릴 때, 효의왕후가 왕세손빈으로 혼례를 올릴 때 나

타난다.

광해군비 유씨 왕비 책봉 때는 자세한 내용이 없

고, 장렬왕후 혼례에서 국화동과 큰 진주 6알을 장식

했다. 또 명성․인경․단의왕후가 왕세자빈으로 혼례

를 올릴 때도 같은 장식을 장식했다. 국화동과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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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께 쓴 것은 선의왕후 혼례까지, 진주는 효순현

빈 혼례까지 나타난다.

진주와 화동 장식의 상황에 따른 차별화는 영조연

간부터 시작된다. 의궤에서는 정순왕후의 혼례부터

“진주를 제거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이

는 정례에서 이미 규정된 것이다. 정례의 규정이 정

순왕후부터 적용되었고, 이후 조선말기까지 혼례용에

서 진주가 모두 제거된다.

종류 신분 상황
영조 때 정례

편찬 이전

영조 때 정례

편찬 이후

적석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

왕비

책례

혼례

상례

제례

국화동+진주

국화동

존숭

진연

국화동+진주

흑석
왕세자빈

왕세손빈

책례

혼례

상례

제례

국화동+진주 국화동

존숭

진연
-

국화동+진주

<그림 8> 조선후기 여자용 석의 형태

-필자 그림

정리하면, 영조 이전까지는 상황에 관계없이 국화

동과 진주를 함께 장식하다가 영조 때 정례 편찬 이

후 책례, 혼례, 제례, 상례에는 국화동만 장식하고,

존숭과 진연에는 이전대로 국화동과 진주를 함께 장

식한다. <그림 8>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보편의

도식을 근거로 화동이 밑에 있고, 그 중앙에 진주가

한 알씩 놓인 형태로 묘사하였다. 기본형태는 남자와

같기 때문에 끈이 있을 것이지만 도식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따라 표현하지 않았다. 또 그림에 표

현하지는 않았으나 신창에는 남자용과 마찬가지로

누빔이 있다.

영조 이후의 형태는 도식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

나, 기본적으로 남자용과 같게 하므로 여자용도 정조

와 순조연간을 즈음하여 신목이 없는 형태로 바뀌었

을 것이다. 신울만 있는 형태가 되면서 국화동과 진주

장식이 사라진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현재 남아있는

대한제국시기의 여자용 석에는 이들 장식이 없다.

4. 세부 재료 및 색
왕비의 적석은 겉을 광직(廣織), 광적(廣的), 단

(緞)을 쓰고, 색은 홍색이나 대홍색이다. 끈은 재료

및 색이 겉감과 같다. 안감은 백색 라(羅)이고, 겉감

과 안감 사이에 풀로 여러 겹을 붙여 두껍게 만든

종이[糊紙]를 덧대 틀을 잡는다. 가선장식[緣飾]은

모단(冒段)을 쓰는데, 인원왕후와 정성왕후의 상례의

궤에서 이를 ‘환영(圜纓)’이라 하였다. 따라서 환영이

가선장식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남자용 석에서 신

목 위쪽 가장자리에 두르는 가선으로 추정한 것을

이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 국화동은 홍색과 녹색의

견사로 만든다.

대비의 적석은 겉을 진홍색 공단, 안과 창[下]을

백색 공단으로 한다.

왕세자빈과 왕세손빈의 흑석은 겉을 흑색 단(緞)

으로 하거나 모단(冒段)으로 한다. 모단일 경우 1척5

촌이 소요된다. 안감은 백색 라 2척을 쓰고, 베[布]

5척으로 배접한다. 진주 6알 외에, 대홍색과 초록색

견사 각 1전5분 및 금전지 1장(張)으로 국화동을 만

든다. 아청색 견사 3량5전은 남자용을 고려하면 도리

장식을 하거나 실 상태로 신창에 누볐을 것이고, 백

색 견사 3전은 바느질용으로 썼을 것이다.

혜경궁 흑석은 겉을 아청색 민무늬 향사단(鄕絲

緞)으로 하고, 안을 백색 공단으로 한다. 이상 <표

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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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도 예복 신분 내용 도식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卷1

吉禮
1751 적의

왕비 舃, 同殿下舃, 而惟舃端貼紅綠絲花三.

-왕세자빈 舃, 以黑緞爲表, 白羅爲裏, 舃端絲花同王妃舃.

왕세손빈 黑襪․黑舃, 並同王世子嬪.

國朝喪禮

補編

圖說 ‘襲’

1758
장삼

대왕대비

왕대비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內喪所用】舃, 表用紅廣織【小內喪冒緞】,

裏白羅․糊紙爲之, 緣飾用冒緞,

以紅綠絲作花三瓣, 綴於當跗【足背】處.

卷1 襲 內喪則赤舃(原書‘靑履’), 小內喪則黑舃. -

卷1 襲 ‘諸具’ 內喪赤舃, 小內喪黑舃. -

卷1 大斂 ‘諸具’ 적의 內喪翟衣一襲. -

<표 6> 조선후기 정례(定例)의 여자용 석

출처 연도 예복 신분 내용 비고

國婚

定例

卷1 王妃嘉禮

‘中宮殿法服’
1749 적의

왕비 赤舃壹部【除眞珠】.

-
卷2 王世子嘉禮

‘嬪宮法服’

왕세자빈

왕세손빈
黑舃壹部【除眞珠】.

尙方

定例

3 別例 下

‘尊崇時’․‘進宴時’

1752 적의

대왕대비

왕대비
赤舃壹部【大眞珠陸枚具】.

*세부재료는 ‘別例

上을 보라’고

했는데, 앞의

남자용 석에서 다룬

내용임. 기본

형태는 남녀가 같고

세부 장식만 다름을

의미함.

왕비 赤舃壹部【大眞珠陸枚具】.

왕세자빈

왕세손빈
黑舃壹部【大眞珠陸枚具】.

3 別例 下

‘國婚․王妃嘉禮時

中宮殿法服’

왕비
赤舃壹部【除眞珠. ○以上參種造製物種,

見別例上.】

3 別例 下

‘國婚․世子宮嘉禮

嬪宮(世孫宮)法服’

왕세자빈

왕세손빈

黑舃壹部【除眞珠. ○造製物種,

見別例上.】

<표 5> 조선후기 전례서의 여자용 석

Ⅴ.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시대 석의 형태를 고찰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착용신분은 고려시대에 왕과 왕비 외에 신하까지

포함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왕이나 그 지위를 이을

사람 및 그들의 적처로 한정된다. 착용상황은 남자용

은 면복과 원유관복의 일습으로 착용되므로 책례, 혼

례, 관례, 상례(대렴과 복완), 제례이다. 여자용은 적

의와 장삼의 일습으로 착용되므로 책례, 혼례, 상례

(습과 대렴), 제례, 친잠의례, 존숭의례, 연향의례이다.

고려시대에는 옷에 따라 석을 달리하여 면복에 적

석, 원유관복에 흑석, 왕비 심청색 적의에 청석을 썼

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남자용은 옷의 종류 및 신

분에 관계없이 모두 하상(下裳)의 색을 따라 적석을

쓰고, 여자용은 적의의 색을 따랐다.

조선시대 남자용 석은 전기에 중국에서 보낸 신목

이 있는 형태 그대로 쓰다가 후기에 자체적인 변화

를 보이는데 그 특징을 대렴용과 복완용의 이원화에

서 통합으로, 신목이 있는 형태에서 없는 형태로, 세

부 구조와 명칭에 나타나는 국속화 등 세가지로 규

정하고 각각의 특징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

서 후기 석의 시기별 변화와 명칭을 그림으로 제시

하였다. 이 외 재료와 색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여자용 석에서 특징적인 것은 발등의 국화동과 진

주 장식이다. 이들 장식이 처음에 착용상황에 관계없

이 함께 쓰이다가 영조때 정례 편찬 이후 책례, 혼례,

상례, 제례에는 국화동만 쓰고, 존숭과 진연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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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도 착용자 예복 내용 비고

端懿嬪殯宮都監儀
軌

殯宮三房

‘襲’
1718 왕세자빈 장삼 黑舃一部. -

孝純賢嬪殯宮魂宮
兩都監儀軌

殯宮三房

‘襲’
1751

왕세자빈

에 상당
장삼 黑舃一部.

*세자빈시절 남편

효장세자 사망

仁元王后殯殿都監
儀軌;

貞聖王后殯殿都監
儀軌

儀註 ‘襲’

1757 왕비 장삼

赤舃一雙. *정성왕후

‘纓子紅廣的’이라

한 것만 다름.
殯殿三房

‘襲’

赤舃一部【大紅廣的, 內拱白羅, 紅廣的纓子,

環纓冒緞】.

貞純王后殯殿魂殿
都監儀軌

卷1 儀註

‘襲’

1805 대왕대비 장삼

赤舃一雙.
-

卷4

殯殿三房

‘襲’

舃一部【表眞紅貢緞, 內下裡白貢緞】.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21. 대비),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43. 왕비),
純元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45. 대비),

哲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78. 대비) 모두 같음.
獻敬惠嬪殯宮魂宮
都監儀軌

殯宮三房

‘襲’
1815 혜경궁 장삼 黑舃一部【表鴉靑無紋鄕絲緞, 裡白貢緞】. -

<표 8> 조선후기 책례, 혼례의궤의 여자용 석

출처 연도 상황 착용자 예복 내용 도식/비고

(懿仁王后仁穆王后上

尊號中宮殿王世子)冊

禮都監儀軌

一房 1610 책례 王妃 적의 舃.
*광해군비 유씨

책례

(仁祖莊烈王后)中殿

嘉禮都監儀軌

‘中宮殿衣襨

物件所入秩’
1638 혼례 왕비 적의

赤舃【五色絲菊花童, 大眞珠陸介,

以爲粧結】.
質紅段

(明聖王后)中宮殿冊

禮都監儀軌

三房儀軌

‘中宮殿冊禮

時所用物件’

1661 책례 王妃 적의
赤舃所入【大眞珠六介,

自戶曹貿易上下】.
-

(肅宗仁敬王后)嘉禮

都監儀軌
․ 1671 혼례 왕세자빈 적의

黑舃一部所入: 冒緞一尺五寸,

大眞珠六枚, 白羅二尺, 褙布五尺,

鴉靑絲三兩五戔, 白絲三戔, 花童次,

大紅草綠絲各一戔五分, 金箋紙一張.

-

(顯宗明聖王后)嘉禮都監儀軌(1651)는 조금 간략하고,
(景宗端懿后)嘉禮都監儀軌(1696)는 같음.

(景宗宣懿王后)嘉禮

都監儀軌
‘袱秩’ 嬪宮 1718 혼례 왕세자빈 적의 黑舃一部: 花童次, 大眞珠六枚具. -

(孝章世子)嘉禮都監

儀軌

‘尙衣院先進

排秩’

嬪宮衣襨次

1727 혼례 왕세자빈 적의 黑舃壹部【大眞珠陸枚具】. -

(英祖貞純王后)嘉禮

都監儀軌
‘中宮殿法服’ 1759 혼례 왕비 적의 赤舃一部【除眞珠】. -

(正祖孝懿王后)嘉禮

廳儀軌

‘世孫嬪宮法

服’
1762 혼례 왕세손빈 적의 黑舃一部【除眞珠】. -

*정조 이후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1802. 왕비 혼례), (孝明)王世子嘉禮都監儀軌(1819. 왕세자빈 혼례), (憲宗孝顯王后)嘉禮都監儀軌
(1837. 왕비 혼례), (憲宗孝定王后)嘉禮都監儀軌(1844. 왕비 혼례), (高宗明成皇后)嘉禮都監儀軌(1866. 왕비 혼례), (純宗純明皇后)嘉禮都
監儀軌(1882. 왕세자빈 혼례) 모두 적석과 흑석에서 진주를 제거한다고 명시함.
*(仁宣王后)中宮殿冊禮都監儀軌(1651. 왕비 책례), (仁敬王后)冊禮都監儀軌(1677. 왕비 책례), (禧嬪中宮殿)冊禮都監儀軌(1690. 왕비 책례),
(仁顯王后)冊禮都監儀軌(1694. 왕비 책례), (端懿王后宣懿王后)冊禮都監儀軌(1722. 왕비 책례), (貞聖王后)冊禮都監儀軌(1726. 왕비 책례),
(孝懿王后)冊禮都監儀軌(1778. 왕비 책례), (哲宗哲仁王后)嘉禮都監儀軌(1851. 왕비 혼례)는 모두 ‘赤舃’이라고만 함.

<표 7> 조선후기 상례(喪禮)의궤의 여자용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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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과 진주를 동시에 쓰는 것으로 차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상황에 따른 장식의 변화를 보편의
도식을 근거로 채색을 넣어 그림으로 완성하였다. 여

자용 역시 세부 재료와 색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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